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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향자료 요약

국가/국제기구 주요 내용

태국

-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량 증가(5.14)
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휴교령 및 자택대기령을 내리면서
많은 이들이 식품과 물건을 집으로 배달시키며 플라스틱 폐기
물량이 62% 증가함. 2p

유럽
(공통)

- 유럽 단체들, 코로나 19 이후 녹색행동 촉구(5.11)
재활용 관련 범유럽 단체 3곳이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에게 코로나19
이후 회복 시기에 그린딜(Green Deal) 및 신규 순환경제 행동계획을
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. 2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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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태국, 유럽) 코로나 관련 외신

□ (태국)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당국이 휴교령 및 자택대기령을 

내리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줄지 않고 있음.(5.14)

ㅇ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하루 평균 방콕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

작년 평균인 2,115톤보다 훨씬 증가하여 3,432톤에 달함.

    - 이는 식품 및 물건을 배달시키면서 발생된 것으로 테이크아웃 

봉투, 용기, 병, 컵 등이 80% 이상을 차지함

☞ 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health-coronavirus-thailand-plastic/plastic-piles-up-in-

thailand-as-pandemic-efforts-sideline-pollution-fight-idUSKBN22N12W

□ (유럽) 재활용 관련 범유럽 단체 3곳이 코로나19 이후 회복 시기에 

그린딜(Green Deal) 및 신규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

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(5.11)

ㅇ 유럽재활용산업연합(EuRIC), 유럽폐기물연맹(FEAD), 유럽폐기물에너지화

설비연합(CEWEP)은 다음 4가지 조치를 우선순위로 삼음.

    - 2차 원자재 장점인 온실가스 배출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등과 

관련된 인센티브를 활용해 수요를 촉진하고, 재활용 목표 및 

그린 공공조달을 순환경제의 정책도구로 활용

    - 폐기물 운반 절차의 단순화 및 범 EU폐기물 종료기준을 활용하여 

2차 원자재 내부시장 강화

    - 미래에 제품이 수명이 다했을 때 더 오래 지속되고 재활용이 

용이하도록 친환경 디자인 작업 가속화

    - 현재의 재활용 목표를 이행하고 에너지 회수나 최종처리를 통한 

유럽 내 재활용 불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여 

투자확실성 제고

☞ https://www.recyclingtoday.com/article/euric-recycling-europe-covid-19-circular-economy/


